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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님은 자신이 싸워 이기고 주님께 오는 것을 원하신다.

2. 자기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워 이기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이 신

형 대무기다.

3. 귀신과 마귀 주관권에서 사는 자는 매일 벗어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

야 벗어나게 된다. 

4.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주관하는 마귀가 한 명이든, 백 명이든, 천 

명이든 많고 적은 것은 상관없다. 주님과 일체 되게 마음을 먹어 버리

고 결심해 버리면 사탄을 이겨 버린 것이다. 

5. 누구든지 죄를 산더미같이 졌든지, 작게 개집만 하게 졌든지 회개해 

버리면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6. 사탄은 사람이 죄가 없어도 사람을 통해 시기하여 괴롭히고 고통을 

주려고 온다. 죄가 없는 자는 사탄과 싸워 이기기에 유력하다.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7. 밖에 있는 자도 선생과 똑같은 처지다. 다 인생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

럽다. 환경은 둘째다. 자기 자신이 문제다. 추울수록 좋지 않듯이, 고

통과 환난을 받을수록 정신 차리고 살면 평소에 상상하지 못했던 신앙

의 표적을 이루게 된다. 


